
소방의날을맞아소방관에게보내는서신 457456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소방방재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 합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건강조차 돌보기 어렵고,

재난현장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가슴 졸이며 하루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면 통령으로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처우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장비 현 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에 한 안전

조치와 불의의 사고에 비한 보상체계는 확실하게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흔세번째 소방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난과 응급구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119’입니다. 여러분은 어

떤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형 자연재해와 테러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삶의 질의 기본이고 국가경쟁력까지 좌우

합니다.

우리의 재난관리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점검해서 최소한 인재(人災)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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